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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일상의 대부분은 생각과

행동으로가득차있다. 잠시일상

에서벗어나우리가행하는생각과

행동의 잣대에천착할경우, 거기

에서하나의양식을발견하기는그

리어렵지않다. 이는우리의생각

과 행동이 일정한 양식에 기대고

있음을 의미한다. 실제 우리에게

현재의생각과행동을지배하는양

식이자리잡게된것은불과한세

기 남짓하다. 그렇다면그러한사

유나 행동 양식은 어떠한 과정을

통해형성되고확립되었을까? 

물론그것은여러가지의형태로

진행되었지만, 당시신문, 잡지등활자매체는사유나

행동양식을주조하는데긴요한역할을했다. 이글에

서[청춘]에초점을맞추고자하는것도같은이유에서

다. 그런데당시사유나행동의잣대로유입되기시작

했던문명의모태가서구라고할때, 비서구에위치해

또다른비서구국가의식민지였던우리에게문명의수

용은 식민 지배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것이었다.

1 9 1 0년대 중반 일제 무단정치의

한가운데놓여있었던[청춘] 역시

문명과식민지라는두개의함수가

그려내는궤도상에위치하고있었

다. 이글은[청춘]을중심으로두

개의함수가그려내는궤도위에서

새로운사유나행동양식이형성되

는과정을밝히고자한다. 

[청춘]의발간목적

[청춘]이세상에첫선을보인것

은 1 9 1 4년 1 0월 1일이었다. 시기

적으로[소년(少年)] [붉은저고리]

[아이들보이] 등에잇따른것인데, [붉은저고리]와[아

이들보이]의 성격이나 비중을 고려한다면, [소년]의

뒤를이은본격적잡지라고봐도좋겠다. 편집인겸발

행인이최창선(崔昌善)이고, 주간이최남선(崔南善)이

며, 발행처가경성(京城)의신문관(新文館)인것도[소

년]과같다.

[청춘]의발간목적은창간호의권두언에서부터그

문명의 빛과 식민지의 어둠, [청춘]

박 현 수 |   성균관대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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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 어렵지않게파악된다. 권두언은누구라도배워야

하지만우리는더욱배워야하며, 모든것이배움에달

려 있음에도우리가배움에있어 남들보다뒤졌음을

강조하고있다. 당대의가장긴요한과제를배움으로

파악한것이다. 또<지성(至誠) > ( 1호)에서는성실을문

제삼아, 사람이무엇이든성실히하면안될것이없다

고하고, 나아가사람이존재하는이유자체를성실에

서찾는다. 이러한배움과성실에대한강조는종간호

에까지이어진다. 종간호의<현금창도(現今唱道)되는

교육의목적> ( 1 5호)에서는당대요구되는교육의목적

을 주관적과객관적으로나누어, 전자를다시개인적

교육과인격적교육으로구분하고후자를다시 사회

교육과공민교육으로구분한다. 교육의주관적목적

이 개성을발전시키고인격을완성시키는데 있다면,

객관적목적은사회나국가에필요한일원을양성하는

데있다는것이다. 

결국[청춘]의발간목적은당대의과제라할수있

는 교육이나그 과정에서요구되는성실에대한각성

에놓인다고할수 있다. 또배움이나교육에쉼없이

매진해야한다는지상명제의궁극적인지점에는신문

명에대한경도가자리잡고있다. 당시무지하고몽매

한 사람들을깨우쳐새롭고바른지식을갖도록하는

것이 계몽의중심과제였다면, 앞서확인한[청춘]의

목적은정확히계몽에맞닿아있다고할수있다. 

[청춘]의서지적특징

[청춘]은매호1 5 0쪽 가량으로, 년2차배호(倍號:

일반호의두 배 분량)를계획했다. 단1 4호는출판을

맡았던신문관창업1 0주년기념호로삼배호(三倍號:

일반호의세배분량)로기획되었다. 1호에서6호까지

는매월발행되었으나, 6호가나오자국시위반(國是違

反)이라는이유로정간을당했다. 이후허가취소까지

당해사실상폐간상태에놓였다가, 1917년5월2년만

에 7호가다시발행된다. 7호에서9호까지는다시매

월 발행되었으나, 10호와1 1호는 격월간으로발행되

었다. 12호는3개월만에발행되었고, 13호와1 4호는

다시 격월간으로 간행되었다가, 1918년9월 1 5호를

최종호로그생명을마감한다. 

가격은2 0전(배호는4 0전)으로계획되었으며, 발행

부수는정확하게파악하기힘들다. 최남선에관한평

전인[육당최남선]의저자조용만(趙容萬)의회고에

따르면, 5호까지는2 , 0 0 0 ~ 3 , 0 0 0부를판매했으며속

간호인6호는4 , 0 0 0부가수일만에다팔리고재판을

찍어야할정도였다고한다. 이렇게볼때재판을찍기

전 [청춘]은 발행 부수가 4 , 0 0 0부, 판매 부수가

2 , 0 0 0 ~ 3 , 0 0 0부정도였을것으로추정된다. 이전[소

년]의 발행 부수가 2 , 0 0 0 ~ 2 , 5 0 0부였고, 이후 [창조

(創造)] [폐허(廢墟)] [백조(白潮)] 등 문예동인지의

발행부수가1 , 0 0 0 ~ 2 , 0 0 0부였음을고려할때, 이는

두가지다른문맥으로읽힐수있다. 하나는[청춘]의

부수가조금과장됐을수있다는것이고, 다른하나는

읽을거리부족했던당시지식계층에게[청춘]은여러

면에서호응을받았다는점이다. 하지만[청춘]의유통

망이나광고등을고려할때[청춘]의독자는당시경

성(京城)의학생층을중심으로한 지식인들에한정된

것으로보는것이타당할듯싶다. 

[청춘]과신문명의유입

[청춘]의내용을살펴볼때, 먼저눈에띄는것은다

양한방면에대한관심이다. 마치백과사전적박물지

［ 특별기획프로그램 희귀잡지로본문학사의이면8⃞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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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접하는느낌이다. 뒤에검토할문학부문을논외로

한다고해도, [청춘]의다양한관심은체계화시키기조

차어렵게느껴진다.

관심은 먼저 우주의 탄생에서 출발한다. <세계(世

界)의창조(創造) > ( 1∼4호)란글에서원시창조설과신

탁창조설에서 출발해 성운설, 물질과 에테르에 관한

설, 원자설등의학설을소개하고, 우주와세계가어떻

게생성되었는가에관해설명하고있다. 또글을전개

하면서물질불변이나에너지불변의법칙, 파동설이나

전자기설등의소개를통해물질구성

자체의원리에접근하기도한다. 이러

한 우주의 생성에 대한 해명은 신의

섭리에의해그저주어진것으로받아

들였던 삼라만상(森羅萬象)에 대해

새로운시각을지니게하는계기가되

었다고할수있다. 물론그새로움의

핵심에는과학이놓여있다.

관심은인종, 진화, 유전등으로이

어진다. <인종(人種) > ( 1호), <진화론

(進化論) > ( 2호), <인종(人種)과 문명

(文明) > ( 4호) 등은여기에해당하는글들이다. 이들글

은상식분류와인위분류등의‘편의분류’나유취적자

연분류나계보적자연분류등의‘자연분류’를통해인

종을 분류하고, 라마르크나 다윈의 견해를 중심으로

창조설의대타항으로진화론을내세우기도한다. 주지

하다시피이는그때까지호기심이나흥미의대상에머

물렀던인간이나생물에 대한 과학적인해명이라할

수있으며, 그의의는부정할수없다. 문제는이와같

은과학과지식이앎이나깨달음이란목적에한정되지

않는다는점이다. 인종에대한분류는백인종과황인

종, 흑인종의구분으로이어진다. 그리고구분은문명

과 야만, 정상과비정상이라는대타항의설정으로나

아간다. 이러한논리의편린을엿볼수있는 글이<세

계일등야만인(世界一等野蠻人) > ( 2호)이다. 이글은호

주토인(오스트레일리아원주민)을생김새, 생활풍습,

도구, 가족제도, 실생활 등의 측면에서접근해, 세계

제일의 야만인으로 규정한다. 규정의 논리적 출발이

호주 토인의반대편에위치한 백인 이주민임은그리

어렵지않게알수있다. 물론<인종과문명>에서는인

종과 문명을 연결시켜백우황열론(白優黃劣論)이 잘

못되었음을 강조하지만, 여기에서의

황인종은 스스로를‘아서구(亞西歐)’

로자임한일본인에한정된다. 

생물학, 물리학, 화학등에 대한 소

개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. <착각의기

현상(奇現象) > ( 1호), <지구상에서가장

가파할 대영물> ( 1호), <F광선> ( 2호) ,

<사자(獅子) > ( 6호), <생물체의기이(奇

異) > ( 7호), <조선의 조류(鳥類) > ( 1 1∼

1 3호) ,<자연과학을배워라>( 1 3호) 등이

여기에해당하는글이다. 이들글은물

리학적굴절현상, 라듐원소의효용, F광선의군사적

가치등을다루고있다. 그런데이분야에서주목해야

할 글은 <동물기담(動物奇談) >이다. <동물기담>은 창

간호에서종간호에이르기까지연재된데서그비중을

짐작할수있는데, 주로세계여러나라의희귀한동물

들을소개한다. 그런데글의논지는소개에서머무르

지않는다. 예를들면말의발에대한해부학적도표를

통해말의발이어떻게진화해왔고, 그진화의목적이

무엇이었는지를설명한다. 요컨대과학이라는이름을

통해, 그때까지무관심하게받아들였던혹은호기심의

대상으로만한정되었던동물들의형태나생활에대해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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놀라운해석을행하고있다. 놀라움이과학이라는매

개를거쳐문명에의수용이라는길로나아갔으리라는

것도분명하다. 

또 다른 관심은 철학, 사상, 종교 등으로 향했다.

<지성(至誠) > ( 1호), <마호ㅁ과 밋회회교> ( 1∼2호) ,

<한글 새로 쓰자는 말> ( 4호), <조선불교의 변천> ( 8

호), <야소교(耶蘇敎)의조선에준 은혜> ( 9호), <노력

론> ( 9호), <문명의발달은우연이아님> ( 1 0호), <귀천

론(貴賤論) > ( 1 2호), <초절론(超絶論) > ( 1 3호), <풍기

혁신론(風氣革新論) > ( 1 4호) 등의글들이여기에해당

된다. 이들글은성실의필요성을인간의존재이유와

관련해서논하고, 또이슬람교, 불교, 기독교등의역

사나조선에의수용을다루는한편, 새로운문명의성

격과필요성에관해강조하기도한다. 또주목을필요

로 하는 글로 4호부터 종간호까지 계속된 <아관(我

觀) >이 있다. 일종의권두언이라할 수 있는데, 타인

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의힘으로행할 것, 수양을

통해쓸모있고실천하는사람이될 것, 관념에머무

르지말고현실에즉한문제를다룰것 등이주요내

용이다. 요컨대새로운문명의필요성이부각되고있

으며, 그과정에서스스로실천하는자세가강조되고

있다. 그런데여기에서도간과하지말아야할점은문

명에대한강조가우리의것에대한이지러진시각과

연결되고있다는것이다. <동서문명의차이와급(及)

기장래> ( 1 1호)라는 글에서 현상윤은 동서의 문명이

조화를이루는것이바람직하지만현재 동양나아가

우리문명은정적(靜的)이라는데서부정적인것으로

파악한다. 이렇듯우리의것을경시하는태도가서구

혹은일본문명에대한추종에의요구로이어지고, 또

그 과정에서<아관>에서강조된성실과실천이강조

될것임은분명하다. 

이 밖에도 <독일국> ( 2호), <오흉국(墺匈國) > ( 3호) ,

<백이의국(白耳義國) > ( 4호) 등에서는 독일, 오스트리

아, 벨기에와같은나라가소개되고있으며, 또<로스

차일드의부(富) > ( 2호), <마르틴 루데르> ( 7호), <역전

의공업가메손> ( 9호), <데카르트> ( 1 3호) 등과같이위

인을다룬글도있다. 

[청춘]과문학

다양성이라는개념은[청춘]의문학부문을규정하

는데도유효하다. 창가, 개화가사등개화기시가가실

려 있는반면, 한시, 시조등의전통시가역시수록되

어 있다. 권두시형태의창가가창간호부터종간호에

이르기까지 연재되었으며, <세계일주가(世界一周

歌) > ( 1호)도 실렸다. 또 <보아너게> ( 2호), <어느밤> ( 3

호), <산아이로생겨나서> ( 6호), <원단(元旦)의걸인>( 7

호) 등의시도 수록되었다. 한편한시가 연재되었고,

<님> ( 1호), <붓> ( 3호), <치위> ( 6호), <내속> ( 8호), <부

여 가는이에게> ( 9호) 등의시조, <표해가(漂海歌) > ( 1

호), <호남가(湖南歌) > ( 2호) 등의전통시가역시수록

되었다. 소설로는 <한(恨)의 일생> ( 2호), <박명(薄

命) > ( 3호), <재봉춘(再逢春) > ( 4호), <김경(金鏡) > ( 6호) ,

<광야(曠野) > ( 7호), <핍박(漂迫) > ( 8호), <소년의 비애

(悲哀) > ( 8호), <어린 벗에게> ( 9∼1 1호), <방황(彷

徨) > ( 1 2호), <윤광호(尹光浩) > ( 1 3호) 등이있다. 이밖

에외국문학을소개하는란이있어개략적이나마외국

문학에대한소개 역시행해졌다. 빅토르유고의<너

참불상타> ( 1호), 톨스토이의<갱생(更生) > ( 2호), 세르

반테스의<돈기호전기(頓基浩專奇) > ( 4호), 초서의<캔

터베리기> ( 6∼9호) 등은그예다. 하멜의표류기역시

<조선일기> ( 1 4호)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었다. 이렇듯

［ 특별기획프로그램 희귀잡지로본문학사의이면8⃞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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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양한종류의문학작품이[청춘]이라는같은지면을

메우게된것은당시가문학, 더정확히는근대문학이

라는개념이형성되는시기라는점에기인한다. 우리

에게있어문학은이시기에이르러학문이나박학(博

學)이라는개념에서벗어나전문성을지닌작가에의

해독자들의감성에호소하는상상적산물이라는개념

으로자리잡아나갔고, [청춘]에실린다양한종류의

문학작품들은그때까지문학이라는개념이명확히확

립되어있지못했음을, 또그과정임을반증하는것이

기도하다. 

보다구체적으로[청춘]에수록된문학작품을살펴

볼 경우, 먼저눈에띠는것은책의첫머리에놓인시

가다. 1, 2호에실린<어린이꿈> <물레방아>로부터시

작해 종간호인 1 5호의 <압헤는 바다>에 이르기까지,

매호마다수록되어있다. 흔히개화기시가를개화가사

와 창가로구분하고, 전자의특징을전통적인가사의

형식과율격에개화사상을담은것으로보고후자의

특징을전통적인시가 양식에 당시 세력을얻어가고

있던기독교찬미가의영향을받은것이라고한다면,

이들노래는후자에가깝다. 무엇보다이들시가에는

후자의중심특징이라할수있는악곡이병기(倂記)되

어 있기때문이다. 10호부터악곡의병기는사라지지

만형식적특징은지속된다. 내용은<어린이꿈>, <새아

이>, <새해>, <하세또합세> 등의제목에서잘나타나

듯, 새로운희망을지니고노력하는것이시대의과제

임을강조한다. 또<녀름>, <봄의압잡이> 등에서는당

대의현실이나의지와는무관한계절의정취를표현하

기도했다. 이는당시가창가의쇠퇴나변질이이루어

지는시기로, 현실성을탈각한창가가산출되던시기

라는점과관련이있는듯 하다. 또주목을필요로하

는 영역으로소설이있다. [청춘]에수록된소설로는

이광수(李光洙)의작품과현상윤(玄相允)의작품이두

드러진다. 먼저이광수는장편[무정]과비슷한시기의

주요한단편들을[청춘]에발표하고있다. <김경>( 6호) ,

<소년의 비애> ( 8호), <어린 벗에게> ( 9∼1 1호), <방

황>( 1 2호), <윤광호> ( 1 3호) 등이그것이다. 이들의내

용은꿈꾸었던교사생활에회의를느끼게됨( <김경> ) ,

문학적재질을지닌여성이주위의무지와몽매에의

해좌절하게됨( <소년의비애>), 스스로가차가운세계

의낯선존재임을깨달음( <방황>), 기혼자의몸으로한

여성을사랑하다세상의모든일에회의를느낌( <어린

벗에게>), 동성애를느끼다좌절하게됨( <윤광호>) 등

다양하다. 하지만그근간은인물의의지가속악한세

계와충돌하여좌절하는데있다. 그리고세계의속악

성은당대조선의봉건적질곡으로집약된다. 이런측

면에서이들 소설은계몽이라는맷돌에모든 갈등을

갈아넣은[무정]보다일층뛰어난면이엿보이기도하

지만, 모순의근원으로파악한봉건성역시계몽의반

대편이라는점에서동일한사유의궤적을보인것으로

파악할수있다.

현상윤은 [청춘]에 <한의 일생> ( 2호), <박명> ( 3

호), <재봉춘> ( 4호), <광야> ( 7호), <핍박> ( 8호) 등의

작품을발표하였다. 소설의내용은혼약한여인을주

인집아들에게빼앗긴하인이그들을죽이고자신도

죽음( <한의일생>), 남편을동경으로유학보내고계

시모(繼媤母)의학대속에 지내던여인이남편의부

고(訃告)를 받고 자신도 자결함( <박명>), 한때 사랑

했다 헤어졌던 남녀가 다시 만남( <재봉춘>), 어머니

를여읜소년이집을떠난아버지를찾아다니다눈보

라 속에서우연히다시만남( <광야>) 등이다. 배신을

한주인집아들과아내를죽인다던가, 사랑했던남녀

가 다시만난다던가하는내용에서알 수 있듯이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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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윤의소설은이전서사물의음영이잔존하는듯한

느낌을준다. 그런데이들과궤를 달리하고있는소

설이 <핍박>이다. <핍박>은 양건식의 <슬픈 모순>과

함께 비판적 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소설로 평가되기

도 한 작품이다. 일본유학을마치고돌아온인물이

현실과조우하는데서느끼는고뇌와번민이<핍박>

의 주요 내용이다. <핍박>에 대한 주목은 이와 같은

고뇌와번민이식민지제도와봉건적모순이중첩된

당대 현실에의한것이라는데 있다. 여기에서문제

는 같은 측면에서 제기된다. 인물이

느끼는답답함이나무력감이제대로

된 인식에기반한것인가하는 점이

다. [청춘]에 수록된 다른 소설들에

서 나타나는작가의현실인식과견

주어볼때이는엄밀한검증을요구

하는문제라할수있다. 

또하나관심을끄는부분으로[현

상문예]가있다. 8호에서1 0호에걸

친 공고를통해1 1호에발표를하였

다. 자기 근황을보지(報知)하는문,

고향의 사정을 녹송(錄送)하는 문,

단편소설등 세 부문으로나누어, 원(元), 부(副), 삼

(三), 선외가작(選外佳作) 등으로순위를매겼다. 처

음 공고가시조, 한시, 잡가, 신체시가, 보통문, 단편

소설등으로난 것과비교해볼 때, 독자들이응모한

글의장르를세분화하기가어려웠음을알수있다. 또

1 2호부터는 이름을 바꾸어 [독자문예]로 수록된다.

1 2호에는 운문, 13호에는 산문이 실렸고, 15호에는

운문과산문이같이실렸다. 이광수의말에따르면순

문학의목적으로현상모집을한 것은 [청춘]이처음

이라고 하니( <현상소설고선여언(懸賞小說考選餘

言)>, 12호), [청춘]에서행한현상문예의의미를짐

작할수있다. 

신문명과식민지의교차- [청춘]의의미

그렇다면여기에서는[청춘]의의미에관해검토해

보자. 먼저문학을제외한영역에서두드러진관심이

과학에집중되었음을환기할필요가있다. [청춘]의중

심에는우주, 인종, 물리, 생물등을대상으로하는자

연과학과철학, 사상, 종교등을대상으

로하는인문·사회과학에대한관심이

놓여있다. 우주가어떻게만들어졌고,

인종은어떻게구분이되고, 생물의내

부는어떻게이루어졌는가에대한해명

은, 과학이나지식에대한새로운깨달

음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, [청춘]

의의의는부정될수없다. 그런데이러

한 깨달음은자연스럽게그 너머에위

치한문명에대한동경(憧憬)으로이어

진다. 문제는당대에있어문명이서구

혹은일본과동의어였다는데있다.

더구나서구나일본으로상징되는문명에대한동경

은그것자체로끝나지않고, 그반대편에위치한우리

의것에대한 폄하(貶下)와연결된다. 물론우리과거

의 유산은긍정적인것과부정적인것인혼재된것이

며, 긍정적이기보다는부정적인측면이더강했을지도

모른다. 하지만문명에대한맹목적인경도는우리의

것을열등이란이름으로배제시키고편견속에위치하

게만들었다. 앞서[청춘]에실린동서문명에대한비

교와비서구인을야만으로규정하는논의의글을확인

한바있거니와, 같은논리는부메랑이되어정확하게

［ 특별기획프로그램 희귀잡지로본문학사의이면8⃞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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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에게돌아왔던것이다. 

그리고우리의열등에대한확인은곧바로서구나

일본의문명을어떠한방법을통해서라도좇아야한

다는논리로이어진다. [청춘]의중심된주장의하나

였던성실, 노력, 실천등에 대한강조역시이와 무

관하지않다. 그런데식민지라는물리적제약속에서

제국주의 국가의 문명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노력은

불가피하게식민지체제의심화와연결된다. 요컨대

[청춘]이 지향했던 문명의 이식은 서구의 비서구에

대한, 그리고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화 과정과

맞물린것이었다. 실제서구나일본으로상징되는문

명을뒤좇아야할궤적으로보아야만하는이유는어

디에도 없다. 단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틀 자체가

서구인들에의해1 9세기에고안되었을뿐이다.

당시에있어문명의이식이나수용에중요한역할

을 담당했던것이활자매체였고, [청춘] 역시그 하

나였다. [청춘]에실린문학의의미도여기에서자유

로울수 없었다. 앞서[청춘]에다소산만한듯이나

열되어있던여러장르의작품들이문학의개념이만

들어지는데 불가피한산물임을확인한바 있다. 근

대적의미의문학이산출되고수용되기위해서는, 먼

저 문학이도덕, 종교, 사상, 과학등 다른영역들과

더불어자신의자리를확립해야했다. 이러한점에서

[청춘]에수록된다양한종류의작품들은그 질적인

성취와는무관하게문학이자신의개념과영역을확

립해나가는양상으로파악할수 있다. 그리고[청춘]

에 실린문학의산만함이나다양함의이면에는커다

란변화가감지되는데, 그것은재래의문학에서새로

운문학으로의이행이다. 

결국이는근대문학으로나아가는도정이었다. 그런

데 여기에서간과해서는안될 문제는근대문학의의

미다. 흔히근대문학은부정할수없는근대이성의덕

목으로파악된다. 문제는근대시와근대소설로대표되

는 근대문학이서구 나름의역사적경험을토양으로

한산물이라는점이다. 따라서앞서살펴본문명의중

층적속성은근대문학을가늠하는데도유효하다. 당

시에있어서구의산물인근대문학을손에쥐고자하

는열망은서구의비서구에대한, 문명의비문명에대

한식민지화과정과얽혀있다는점이다. 형성기에즈

음하여근대문학에요구되었던역할이, 미라는범주를

매개로해다양한계층의사람들을단일하게결합시키

는것이었으며, 그결합의궁극적목적이국가의식이

나 국민적 정체성의배양이었다는점 역시 시사하는

바가크다. 

이와관련해[청춘]에수록된작품의대부분에서나

타나는봉건적모순이나질곡에대한 접근도재고를

요한다. 물론과거의부정적인유산은청산될필요가

있지만, 그부정과긍정을판단하는잣대가앞서확인

한 문명의유입과연결된것이라면문제는달라진다.

봉건적모순이나질곡자체가문명의유입이라는기제

에의해보이게된것이기때문이다. 요컨대봉건이란

굴레역시일본과우리를문명과야만, 우월과열등으

로규정하는대타항에의해산출된것이라는점이다. 

흔히[청춘]은계몽적대중잡지이자백과사전적박

물지로서우리가근대로의이행하는데기여했다는평

가를받는다. 그런데[청춘]이행한과학이나지식에

대한소개, 또그것을매개로한문명에의지향은자족

적인것이아니었다. 문명의이식은식민지체제의수

용과맞물려있었기때문이다. 결국[청춘]은문명의

빛과식민지의어둠이라는딜레마속에위치했던잡지

라고할수있다.


